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硏究 
- 齒音의 濁音 聲母를 중심으로 -

이길경*ㆍ김은희**ㆍ김서영***ㆍ안영실****ㆍ류정정*****

국문초록

1)
본고는 全韻玉篇 ‘X正Y’의 X음과 Y음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全韻玉篇 ‘X

正Y’의 표기에서 X음과 Y음은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한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전제

로 고찰을 진행했다. 편폭의 제한으로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四聲

七音의 齒音 全濁 성모에 속하는 漢字만 한정하여 해당 漢字들의 X음과 Y음의 표기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全韻玉篇
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全濁 성모에 해당하는 漢字들의 표기에서 崇母를 제외

한 從母, 船母, 邪母,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들의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해

당 성모들이 濁音의 淸音化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X음은 모두 濁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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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淸音化를 표기하는 규칙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Y음은 又音, 聲符, 異體字, 諧聲字, 

中古音을 표기하는 다양성을 보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全韻玉篇, 正音, 齒音, 規範音, 濁音, 淸音化  

   

1. 서론

全韻玉篇은 訓民正音으로 韓國 漢字音을 반영한 최초의 玉篇이다. 全韻
玉篇은 奎章全韻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奎章全韻의 規範音과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 그리고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漢字音, 이 세 종류의 

漢字音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두 10,840字의 漢字를 수록하고 있다. 

全韻玉篇에 수록된 10,840字 중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을 반영한 것

은 10,204字이고, 正ㆍ俗音의 형식으로 표기한 것은 636字1)이다. 全韻玉篇
은 대부분의 漢字가 당시 韓國 漢字音의 통용음을 반영하고 있어 근대 韓國

漢字音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全韻玉篇의 正ㆍ俗音 표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관련 연구

에는 이돈주(2002), 신용권(2016), 유재원(1996), 이준환(2004, 2006) 등 몇 

편의 연구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全韻玉篇의 正ㆍ俗音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俗音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正音만을 연구한 논문은 이길

경 외(2021)2) 이외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길경 외(2021)에서는 全韻玉篇 

1) 全韻玉篇에서 正ㆍ俗音의 글자수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경일

(2008), 이승자(2003), 이돈주(1997)는 620여 字로 집계하였다. 본고는 세종대왕기념사

업회에서 출판한 全韻玉篇(2003)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10,840字 중 429字의 ‘X俗
Y’음과 207字의 ‘X正Y’음 총 636字를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全韻玉篇, 동화인쇄공사, 2003.

2) 이길경 외,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연구－牙ㆍ舌ㆍ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中
國學硏究, 98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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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正Y’에 해당하는 漢字 중 牙ㆍ舌ㆍ脣音에 속하는 漢字에 대한 고찰을 통해 

奎章全韻의 規範音을 반영한 X음과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반영한 

Y음의 표기 근원을 밝히고 나아가 X음과 Y음의 음운체계의 특징을 밝혔다. 

본고는 이길경 외(2021)에서 다루지 않았던 全韻玉篇 ‘X正Y’에 해당하는 

漢字 중 齒音에 속하는 漢字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全韻玉篇에서 正音으로 표기된 漢字는 207字3)이며 ‘X正Y’의 형태로 표

기되고 있다.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奎章全韻의 規範音을 

표기하고 Y음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표기하고 있는데4), 規範音과 

正音은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韻書에서 반영한 漢字音의 等呼ㆍ開合ㆍ反切

등 음운체계에 부합하는 漢字音을 가리킨다. 全韻玉篇의 X음은 奎章全韻
의 規範音을 반영하였으며 奎章全韻이 계승한 韻書의 계보를 시대의 역순

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全韻玉篇(1796?) X음 ← 奎章全韻(1796) ← 三韻聲彙(1751) ← 四
聲通解(1517) ← 洪武正韻(1375) ← 禮部韻略(1037) ← 廣韻(1008)

全韻玉篇의 Y음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을 반영하였으며 華東正
音通釋韻考가 계승한 韻書의 계보를 시대의 역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全韻玉篇(1796?) Y음 ←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 四聲通解
(1517) ← 洪武正韻(1375) ← 禮部韻略(1037) ← 廣韻(1008)5)  

3) 본고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3)의 全韻玉篇 字例를 전수 조사하였다. 全韻玉篇에
서 ‘X正Y’ㆍ‘X俗Y’ㆍ‘X正Y俗Y’에 해당하는 글자는 모두 636字이다. 그 중에서 ‘X俗Y’에 

해당하는 글자는 428字이고 ‘X正Y’에 해당하는 글자는 207字이고 ‘X正Y俗Y’에 해당하

는 글자는 1字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207字’ 즉 ‘X正Y’에만 해당하는 전체 漢字의 통계

는 본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다.   

4) 강신항, 奎章全韻·全韻玉篇, 박이정도서출판사, 1993, 4쪽. 

5) 김민경,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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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玉篇 ‘X正Y’의 X음과 Y음이 계승한 韻書의 흐름에 대한 정리를 통해 

全韻玉篇 ‘X正Y’에 대한 연구는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한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全韻玉篇에서 ‘X

正Y’로 표기된 漢字音 중 齒音에 속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여 漢語 中古音과

의 비교를 통해 음운 표기 근원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체계 특징에 대

해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全韻玉篇 ‘X正Y’의 齒音에 해당하는 글자를 淸

音과 濁音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고는 齒音의 

濁音 성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본고는 全韻玉篇의 正音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全韻玉篇의 ‘X正Y’에 해당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편폭의 제한으

로 본고에서는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齒音 濁音 성모에 해

당하는 漢字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齒音 濁音 성모에 속하는 漢字는 각각 從母ㆍ崇母ㆍ船母ㆍ邪母ㆍ禪

母에 속해 모두 全濁字이며 次濁에 속하는 漢字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연구 대상이 되는 漢字를 從母ㆍ崇母ㆍ船母ㆍ邪母ㆍ禪母로 분류하

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漢字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攝ㆍ開合ㆍ等呼ㆍ聲調

ㆍ韻目ㆍ聲母ㆍ淸濁 및 추정음6)을 상세히 제시하여 비교ㆍ고찰하기로 한다.

이길경 외(2021)에서는 ‘X正Y’에 표기된 대부분의 漢字音은 漢語 어음체계

와 음운변천 과정에 부합되는 구개음화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 漢字音에서는 

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36쪽.

6) 본고에서 제시된 IPA는 小學堂에 수록된 董同龢 추정음과 普通話 轉寫音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기술하는 반절은 모두 廣韻의 반절이고 廣韻의 반절이 아닌 경우에만 별

도로 제시하기로 한다.(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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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음체계에서의 구개음화 영향을 받아 ‘X正Y’의 어음 표기에 반영된 것

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全韻玉篇의 ‘X正Y’의 일부 漢字音에서 韓國 漢字音 어음체계

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한국 음운체계와의 비교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韓國 漢字音의 規範音을 訓民正音으로 교정ㆍ정리한 

최초의 韻書인 東國正韻의 표기음 및 現音7)에서의 漢字音을 함께 제시하

여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2.1.�全濁 從母(齒頭)

<표 1> 全濁 從母(齒頭)8) 

<표 1>을 바탕으로 全韻玉篇 從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從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一ㆍ三

等과 合口 一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7) 본고에서의 現音은 한국 현대 漢字音을 가리킨다. 

8) 본고에 제시된 표에서 東國正韻의 빈칸은 全韻玉篇 ‘X正Y’로 표기된 漢字가 東國正
韻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橬 씸/쪔 쳠正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em 심

潛 쪔 쳠正 昨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잠

蠈 ·쯕 즉正적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ək 적

嶒 /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증, 쟁

蕞 졔正쳬 才外 蟹合一去泰從全濁 dzʰuɑi 체, 최, 절, 촬

鄫 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증

賊 ·쯕 즉正적 昨代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Ai 적

痤 쫭 차正좌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ʰuɑ 좌

漬 · 正지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ʰje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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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從母 X음과 Y음의 초성

<표 1-1>에서 ‘蠈, 賊, 漬’의 奎章全韻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正音 Y의 초성이 동일하고 現音도 이를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潛, 嶒, 

鄫, 痤’는 奎章全韻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모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蕞’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

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橬’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

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이 두 음을 모두 이어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橬’은 全韻玉篇에서 ‘쳠正’으로 표기되었는데 集韻에서 從母 才淫切

인 어음 /dziem/과 船母 時任切인 어음 /dʑiem/을 확인할 수 있으며 從母와 

船母는 모두 全濁 성모로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濁音의 淸

音化를 거친다. ‘橬’은 從母와 船母에서 平聲字로 近代音에서 초성은 모두 유

기음 ‘ㅊ’으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X음 ‘쳠’은 全濁 從母와 船母에서의 어음이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음 ‘쳠’과 Y음 ‘’은 중성이 각

각 ‘’과 ‘’으로 서로 달라 동일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橬’은 形聲字로 聲符인 ‘朁’은 清母 七感

切이며 추정음은 /tsʰAm/이므로 ‘橬’의 全韻玉篇 Y음 ‘’은 聲符인 ‘朁’의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潛’은 全韻玉篇에서 ‘쳠正’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

母 昨鹽切인 어음 /dzʰjæm/만 확인할 수 있다. ‘潛’은 ‘橬’과 동일한 聲符 ‘朁’

를 가지고 있으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쳠’은 全濁 從母에서 淸音化된 어음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蠈, 賊, 漬 ㅈ ㅈ ㅈ 3

潛, 嶒, 鄫, 痤 ㅊ ㅈ ㅈ 4

橬 ㅊ ㅈ ㅅ 1

蕞 ㅈ ㅊ ㅈ, ㅊ 1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硏究  9

을 표기하고 Y음 ‘’은 聲符 ‘朁’의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蠈’은 全韻玉篇에서 ‘즉正적’으로 표기되었으며 ‘蠈’은 漢語 中古音에서 

曾攝 從母 昨則切인 어음 /dzʰək/만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적’

은 이를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蠈’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

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漢語 中古音에서 ‘蠈’은 

曾攝에 속하는데 김태경(2014)에 따르면 曾攝의 入聲 韻母는 /əʔ/, /iʔ/, /uəʔ/, 
/iuʔ/으로 추정된다. 운모 /iuʔ/에서 전설모음 /-i-/는 후행하는 후설모음 /-u-/

의 영향으로 실제 어음에서 중설모음 /-ɨ-/에 가깝게 발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9) 이는 東國正韻의 訓民正音 표기에서 ‘ㅡ’로 나타나 ‘蠈’의 漢語

中古音 /dzʰək/이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東國正韻은 ‘·쯕’으로, 全韻玉篇
은 X음 ‘즉’으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賊’은 全韻玉篇에서 ‘즉正적’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曾攝

從母 昨則切인 어음 /dzʰək/ 이외에 又音 從母 昨代切인 어음 /dzʰAi/도 확인

할 수 있다. ‘賊’은 상술한 ‘蠈’과 攝ㆍ反切ㆍ‘X正Y’의 표기가 모두 동일하므로 

全韻玉篇의 X음과 Y음의 표기와 관련하여 ‘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嶒, 鄫’은 全韻玉篇에서 ‘층正증’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

母 疾陵切인 어음 /dzʰjəŋ/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증’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嶒, 鄫’은 모두 從母에 속하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모두 유기음 /tʃʰ/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

음 ‘층’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痤’는 全韻玉篇에서 ‘차正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昨

禾切인 어음 /dzʰuɑ/를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좌’는 이를 표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痤’는 漢語 中古音에서 果攝에 해당된다. 김서영

(2021)에 따르면 果攝의 운모는 訓蒙字會ㆍ全韻玉篇에서 ‘ㅏ’와 ‘ㅘ’로 혼

용되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와 /ua/의 주요원음이 모두 

‘ㅏ’이므로 韓國 漢字音에서 혼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0) ‘痤’는 漢語

9) 김태경,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學古房, 2014,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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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音에서 全濁 從母의 平聲字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dzʰ/>/tʃʰ/로 변하

여 訓民正音에서 ‘ㅊ’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차’는 /dz

ʰuɑ/가 濁音의 淸音化된 것으로 판단한다.  

‘蕞’는 全韻玉篇에서 ‘졔正쳬’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從母 才

外切인 어음 /dzʰuɑi/를 확인할 수 있다. ‘蕞’는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蕞’는 漢語 中古音에서 蟹攝 泰韻

에 속하며 開口 一等字이다. 王力(1985)에 따르면 泰韻은 漢語 中古音에서 近

代音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開口는 咍ㆍ來韻으로, 合口는 灰ㆍ堆韻으로 분

리된다.11) 王力은 漢語 近代音에서 灰ㆍ堆韻의 운모를 /uɐi/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訓民正音에서 ‘예’로 주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

음 ‘졔’는 從母의 어음 /dzʰuɑi/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

단된다. Y음 ‘쳬’는 從母의 어음 /dzʰuɑi/가 초성의 표기에서 유기음과 무기음

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漬’는 全韻玉篇에서 ‘正지’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는 從母

疾智切인 어음 /dzʰje/를 확인할 수 있다. ‘漬’는 仄聲字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

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안재철(1993)에 따르면 中原音韻
에서 止攝 開口 三等의 운모는 精系의 성모와 결합할 때 /ï/로 발음된다.12) 

/ï/는 중설 고모음이고 訓民正音 ‘ㆍ’는 중설 중모음 /ə/와 가장 가깝게 발음되

어 음성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게 청취될 수 있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Y

음 ‘지’는 中古音에서의 어음 /dzʰje/를 반영하고 X음 ‘’는 近代音에서의 어

음 /tsï/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從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10) 김서영, ｢訓蒙字會의 한자음 연구 -東國正韻ㆍ全韻玉篇과의 음운 비교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80쪽. 

11) 蟹攝韻部的分合值得注意。灰咍分为兩部，咍韻和泰韻开口归咍來，灰韻 、废韻和泰韻合口
归灰堆。佳皆合部，齐祭合部，和隋---中唐時代一樣。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1985, 257쪽.

12)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중

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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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9字인데 이 중 X음은 全濁

從母를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Y음에서는 漢語 中古

音의 全濁 從母를 그대로 반영하여 무기음 ‘ㅈ’으로 표기한 것이 5字, 又音 淸

母의 어음을 표기한 것이 2字,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이 1字, 유

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이 표기한 것이 1字이다. 이로 보아 全濁 從母의 표

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에 비해 Y음은 대체로 

漢語 中古音에서 濁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全濁 崇母(正齒 二等)

<표 2> 全濁 崇母(正齒 二等) 

 

<표 2>를 바탕으로 全韻玉篇 崇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二ㆍ三

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崇 쓩 죵正슝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숭

傖  正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ʰɐŋ 창

漴 ·쫭/쓩 종正충 士絳 江開二去絳崇全濁  dʒʰɔŋ 충

牀 쌍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상

齟 :종/장 조正주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ʰjo 저, 차

楂 쌍 차正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사

床 쌍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상

譔 :쫜/·쫜/ 젼正션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ʰjuæn 선, 찬

巢 /: 쵸正소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소

崈 종正슝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화, 숭

愁 :// 추正수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ʰju 수, 추

槎 쌍/:쌍 차正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차, 사

蜡 ·쳥 자正사 七慮 假開二去禡崇全濁  dʒʰa 사, 저, 랍(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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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崇母 X음과 Y음의 초성

<표 2-1>에서 ‘崇, 牀, 床, 傖, 楂, 巢, 譔, 崈’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
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齟, 愁, 槎, 蜡’는 奎章全
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

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崇’은 全韻玉篇에서 ‘죵正슝’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 이외에 集韻에서 又音으로 心母 思融切인 어음 

/siuŋ/도 확인할 수 있다. ‘崇’은 通攝에 속하는데 漢語 中古音 通攝 三等字의 

중성은 韓國 漢字音에서 開口와 合口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ㅠ’ㆍ‘ㅛ’로 혼

용되어 표기된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 ‘죵’은 崇母의 어음 /dʒʰjuŋ/

을 반영하고, Y음 ‘슝’은 心母의 어음 /siuŋ/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通

攝은 漢語 中古音에서 合口에 속하지만 全韻玉篇에서 X음 ‘죵’은 通攝을 開

口音으로 받아들이고 Y음 ‘슝’에서는 通攝을 合口音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漢語 中古音 崇母에 속하는 漢字가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ㅈ’, 

‘ㅊ’, ‘ㅅ’이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譔’은 全韻玉篇에서 ‘젼正션’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免切인 어음 /dʒʰjuæn/ 이외에 又音으로 心母 須兖切인 어음 /siuæn/도 확

인할 수 있다. 崇母는 全濁 성모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유기음 

/tʃʰ/로 仄聲字는 무기음 /tʃ/로 변하는데 ‘譔’은 仄聲字이므로 全韻玉篇에서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崇, 牀, 床 ㅈ ㅅ ㅅ 3

傖 ㅈ ㅊ ㅊ 1

楂, 巢 ㅊ ㅅ ㅅ 2

譔 ㅈ ㅅ ㅅ, ㅊ 1

崈 ㅈ ㅅ ㅅ, ㅎ 1

齟 ㅈ ㅈ ㅈ, ㅊ 1

愁, 槎 ㅊ ㅅ ㅊ, ㅅ 2

蜡 ㅈ ㅅ ㅈ, ㅅ, ㄹ(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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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음 ‘젼’은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juæn/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

였거나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

다. Y음 ‘션’은 心母에 속하는 어음 /siuæn/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傖’은 全韻玉篇에서 ‘正’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助庚切인 어음 /dʒʰɐŋ/을 확인할 수 있어 X음 ‘’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된다. ‘傖’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은 崇母에서의 어음 /dʒʰɐŋ/이 濁音

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漴’은 全韻玉篇에서 ‘종正충’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江攝

崇母 士絳切인 어음 /dʒʰɔŋ/만 확인할 수 있다. 江攝의 글자는 韓國 漢字音에

서 중ㆍ종성이 대부분 ‘’으로 표기되며 일부 ‘’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ᅟ
’으로 표기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全韻玉篇의 X음 ‘종’이 崇母에 속하는 어

음 /dʒʰɔŋ/을 표기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漴’의 異體字 ‘淙’은 漢語 中古音

에서 通攝 全濁 從母 藏宗切인 어음 /dzʰuoŋ/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從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유기음 /tʃʰ/로 仄聲字는 무기음 /tʃ/로 변

하는데 ‘淙’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
로 변한다. 또한 異體字 ‘淙’은 通攝에 속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漢語 中古

音의 通攝은 韓國 漢字音에서 중성 ‘ㅗ’와 ‘ㅜ’, ‘ㅛ’와 ‘ㅠ’로 혼용되어 표기되

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충’은 異體字 ‘淙’의 漢語 中古音이 濁音의 淸音化

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全韻玉篇의 X음 ‘종’은 異體字 ‘淙’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zʰuoŋ/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床’과 ‘牀’은 全韻玉篇에서 ‘장正상’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莊切인 어음 /dʒʰjɑŋ/을 확인할 수 있다. ‘床’과 ‘牀’은 모두 平聲字이므

로 濁音의 淸音化된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으로 변한다. ‘床’과 ‘牀’

의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초성이 각각 무기음 ‘ㅈ’과 ‘ㅅ’으로 나타나

므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 漢語 中古音의 崇

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ㅈ’, ‘ㅊ’, ‘ㅅ’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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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X음과 Y음의 초성이 ‘ㅈ’과 ‘ㅅ’으로 나타난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床’과 ‘牀’은 漢語 中古音에서 모두 宕攝에 속하므로 訓民正音

에서 중ㆍ종성은 ‘’으로 표기할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X음 ‘장’은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ʒʰjɑŋ/을 반영하고 Y음 ‘상’은 漢語 中古音 崇母를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ㅈ’, ‘ㅊ’, ‘ㅅ’을 혼용하여 표기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齟’는 全韻玉篇에서 ‘조正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牀

呂切인 어음 /dʒʰjo/만 확인할 수 있다. ‘齟’는 漢語 中古音에서 仄聲字에 속하

므로 성모가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무기음 /tʃ/로 변한다. 또한 ‘齟’는 漢語 中

古音에서 遇攝 開口 三等 語韻에 속하는데 語韻은 中古音에서 近代音에 이르

기까지 /io/ㆍ/jo/>/iu/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주요모음이 /o/와 /u/이므로 韓國

漢字音에서 중성 ‘ㅗ’와 ‘ㅜ’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조’는 漢語 中古音에서의 어음 /dʒʰjo/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Y

음 ‘주’는 漢語 中古音 이후의 어음을 반영하고 이때 Y음에서 표기된 초성 

‘ㅈ’은 漢語 中古音 崇母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楂’와 ‘槎’는 全韻玉篇에서 ‘차正사’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모

두 崇母 鉏加切인 어음 /dʒʰa/만 확인할 수 있다. ‘楂’와 ‘槎’는 모두 平聲字이

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
韻玉篇에서 X음 ‘차’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

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崇母에 해당하는 글자의 초성은 訓蒙字會
ㆍ全韻玉篇에서 대부분 ‘ㅅ’, ‘ㅊ’, ‘ㅈ’이 혼용되어 나타나므로 全韻玉篇
에서 Y음 ‘사’는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巢’는 全韻玉篇에서 ‘쵸正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

稍切인 어음 /dʒʰau/를 확인할 수 있다. ‘巢’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또한 ‘巢’는 效攝에 속하는데 東
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 效攝의 운모는 ‘’와 ‘’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ㅱ’는 東國正韻 이후의 韓國 漢字音을 표기에서 소실되어 訓蒙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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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ㆍ全韻玉篇에서 效攝의 운모는 ‘ㅗ’ 와 ‘ㅛ’로 표기되므로 全韻玉篇에
서 X음과 Y음의 중성이 각각 ‘ㅛ’와 ‘ㅗ’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보

아 全韻玉篇에서 X음 ‘쵸’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u/가 濁音의 淸音化

된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Y음 ‘소’는 崇母에 속하는 韓國 漢字音 초

성이 ‘ㅈ’, ‘ㅊ’, ‘ㅅ’으로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崈’은 全韻玉篇에서 ‘종正슝’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通攝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만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崇’과 마찬가지로 ‘崈’

은 漢語 中古音 通攝에 속하므로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開口와 合口의 구분

이 명확하지 않아 全韻玉篇에서 X음 ‘종’은 漢語 中古音의 어음 /dʒʰjuŋ/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崈’의 異體字는 ‘崇’이며 ‘崇’은 漢語 中

古音에서 崇母 鋤弓切인 어음 /dʒʰjuŋ/ 이외에 又音으로 心母 思融切인 어음 

/siuŋ/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슝’은 異體字 ‘崇’의 心母에서의 

어음 /siuŋ/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漢語 中古音 崇母에 

속하는 漢字가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ㅈ’, ‘ㅊ’, ‘ㅅ’이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

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愁’는 全韻玉篇에서 ‘추正수’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士

尤切인 어음 /dʒʰju/을 확인할 수 있다. ‘愁’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

정을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로 변한다. /tʃʰ/는 설첨 중음으로 이와 결합되

는 운모에서 전설성이 강한 /i/ㆍ/j/가 탈락되어 운모가 단운모인 /u/로 변한

다.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 ‘추’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ju/이 濁音

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漢語 中古音의 崇母는 韓國 漢

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ㅈ’, ‘ㅊ’, ‘ㅅ’으로 혼용하여 표기되므로 全韻玉篇에
서 Y음의 초성이 ‘ㅅ’인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蜡’는 全韻玉篇에서 ‘자正사’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崇母 鋤

駕切인 어음 /dʒʰa/를 확인할 수 있다. ‘蜡’는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

13) 김민경,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중

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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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t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자’는 

崇母에 속하는 어음 /dʒʰa/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했거나 漢語 中古

音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 崇母는 韓國 漢

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ㅈ’, ‘ㅊ’, ‘ㅅ’으로 혼용하여 표기되었으므로 全韻玉
篇에서 Y음의 초성이 ‘ㅅ’인 것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崇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13字인데 이 중 X음에서 

全濁 崇母를 漢語 中古音으로 표기한 것은 9字이고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한 것은 4字이다. Y음에서 全濁 崇母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으로 표기

한 것은 3字이고 나머지 10字는 모두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全濁 崇母의 표기에서 X음은 대체로 漢語 中古音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Y음은 대체로 全濁 崇母를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어 표기 근원에 대해 추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3. 全濁 船母(正齒 二等)

<표 3> 全濁 船母(正齒 二等)  

<표 3>을 바탕으로 全韻玉篇 船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船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朮 ·/· 슐正츌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출

騬  층正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jəŋ 승

秫 · 슐正츌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출

䪅 쇽正쵹 殊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ʑʰiok 촉, 독

蠋 ·쇽 쇽正쵹 樞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ʑʰiok 촉

 증正승 神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ieŋ 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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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船母 X음과 Y음의 초성

<표 3-1>에서 ‘朮, 秫, 蠋, 騬, 䪅’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
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音通釋韻考
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
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

성을 모두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朮’은 全韻玉篇에서 ‘슐正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

聿切인 어음 /dʑʰjuet/ 이외에 澄母 直律切인 어음 /ȡʰjuet/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는 유기음 /tʃʰ/와 무기음 /ʃ/로 

변하고 仄聲字는 무기음 /ʃ/로 변하는데,14) ‘朮’의 船母에 해당하는 어음은 仄

聲字이며 성모가 /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슐’은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濁 澄母는 中古音에서 

近代音에 이르면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平聲字는 /tʃʰ/로, 仄聲字는 /tʃ/로 

변하는데 ‘朮’의 澄母에서의 어음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성모

가 /t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Y음 ‘츌’은 澄母에 속하는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를 거친 후 韓國 漢字音 초성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 없

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秫’은 全韻玉篇에서 ‘슐正츌’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

聿切인 어음 /dʑʰjuet/만 확인할 수 있다. ‘秫’은 漢語 中古音에서 仄聲字로 濁

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무기음 /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

14) 董同龢著, 孔在錫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18-219쪽.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朮, 秫, 蠋 ㅅ ㅊ ㅊ 3

騬 ㅊ ㅅ ㅅ 1

 ㅈ ㅅ ㅈ, ㅅ 1

䪅 ㅅ ㅊ ㅊ, 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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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X음 ‘슐’은 船母의 어음 /dʑʰjuet/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

으로 판단된다. ‘秫’은 形聲字로 聲符는 ‘朮’이다. 全韻玉篇에서 Y음 ‘츌’의 

표기 근원은 聲符인 ‘朮’의 어음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騬’은 全韻玉篇에서 ‘층正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食陵切인 어음 /dʑʰjəŋ/을 확인할 수 있다. ‘騬’은 船母 平聲字인데 상술한 바

와 같이 漢語 中古音 船母는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유기음 /tʃʰ/와 /ʃ/로 변하

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층’과 Y음 ‘승’은 모두 船母에 속하는 어음 /dʑʰjəŋ/

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䪅’은 全韻玉篇에서 ‘쇽正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인 

어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漢字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유기음 /tʃʰ/와 무기음 /ʃ/로, 仄聲字는 무기음 /ʃ/로 변하는데 

‘䪅’은 仄聲字이므로 무기음 /ʃ/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

음 ‘쇽’은 船母의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䪅’의 異體字로 ‘韣’을 확인할 수 있는데 ‘韣’은 漢語 中古音에서 章母 之欲切

인 어음 /tɕjuok/을 확인할 수 있다. 章母는 韓國 漢字音의 초성 표기에서 ‘ㅈ’

과 ‘ㅊ’으로 혼용되어 표기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쵹’은 異體字 ‘韣’

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蠋’은 全韻玉篇에서 ‘쇽正쵹’으로 표기되었는데 集韻에서 ‘蠋’은 船母

殊玉切인 어음 /dʑʰiok/ 이외에 又音으로 昌母 樞玉切인 어음 /ʨʰiok/도 확인

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X음 ‘쇽’은 船母의 어음이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

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Y음 ‘쵹’은 昌母에 속하는 어음을 반영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은 全韻玉篇에서 ‘증正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船母

神陵切인 어음 /dʑʰieŋ/을 확인할 수 있다. ‘’은 船母의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를 거쳐 성모가 유기음 /tʃʰ/과 무기음 /ʃ/로 변할 수 있으므로 韓國 漢

字音 초성에서 ‘ㅊ’과 ‘ㅅ’으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의 全韻玉篇 X음

에서 초성이 ‘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韓國 漢字音 초성 표기에서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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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ㅊ’이 자주 혼용되어 표기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X음 ‘증’은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 全韻玉篇에서 Y음 ‘승’은 船母에서의 어음 /dʑʰieŋ/이 濁音의 淸音化

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6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15) Y음에서 2字는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2字는 又音과 聲符의 濁音의 淸音

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2字는 異體字와 又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

아 全濁 船母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어 

규칙적이지만 Y음은 X음의 표기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보여 규칙적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2.4. 全濁 邪母(齒頭)

<표 4> 全濁 邪母(齒頭)  

<표 4>를 바탕으로 全韻玉篇 邪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15) ‘’의 X음 ‘증’은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본고는 

全濁 船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 없이 표기했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한다. 全濁 船母에 해당하는 6字 중 5字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全韻玉篇 ‘X正Y’의 표기에서 X음의 표기가 대체로 규칙적

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兕 : 正시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시

涎  션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연

㳄 션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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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邪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4-1> 邪母 X음과 Y음의 초성

<표 4-1>에서 ‘兕’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

音 Y의 초성이 동일하고 現音도 이를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涎, 㳄’는 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

며 現音의 초성은 모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兕’는 全韻玉篇에서 ‘正시’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徐

姊切인 어음 /zjei/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서영(2021)16)에 따르면 東國正韻의 

‘’는 訓蒙字會ㆍ全韻玉篇에서 ‘ㆍ’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全濁 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와 仄聲字는 모두 마찰음 

/s/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초성이 모두 ‘ㅅ’으로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兕’는 漢語 中古音에서의 추정음이 /zjei/이므로 주요원음이 

중설모음 /e/이다. /e/는 韓國 漢字音 표기에서 중성 ‘ㆍ’로 반영될 수 있다. 

‘兕’의 漢語 中古音에서의 운모는 止攝 旨部이다. 王力(1985)에 따르면 旨部

開口 三等의 추정음은 /ḭei/>/i/의 과정을 거치므로17)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중성이 각각 ‘ㆍ’와 ‘ㅣ’로 표기된 것은 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東國正韻의 ‘’는 訓蒙字會ㆍ全韻玉篇에서 대체로 ‘ㆍ’로 주음되지만, ‘司’는 訓
蒙字會에서 ‘ㅏ’로 주음되고, 全韻玉篇에서 ‘ㆍ’로 주음된다. 김서영(2021), ｢訓蒙字
會의 한자음 연구 -東國正韻ㆍ全韻玉篇과의 음운 비교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

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71쪽.

17) 王力(1985)에 따르면 脂部[ei] 开口 三等은 魏晋南北朝韵部에서 [ḭei]로 표기되고 있고 

隋ㆍ中唐时代的韵部에서 脂部 开口 三等은 [i]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力, 漢語語
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123-203쪽.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兕 ㅅ ㅅ ㅅ 1

涎, 㳄 ㅅ ㅇ 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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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涎’은 全韻玉篇에서 ‘션正연’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夕連切인 어음 /zjæn/ 이외에 又音으로 以母 予線切에 속하는 어음 /0jæn/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에서 平聲字와 仄聲字가 모

두 /s/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션’은 邪母에서의 어음 /zjæn/이 濁音

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全韻玉篇에서 Y음 ‘연’

은 以母에 속하는 어음 /0jæn/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㳄’은 全韻玉篇에서 ‘션正연’으로 표기되었는데, ‘㳄’은 漢語 中古音에서 

邪母 夕連切인 어음 /zjæn/만 확인할 수 있다. ‘㳄’은 ‘涎’의 異體字로 全韻玉
篇에서 ‘X正Y’의 표기가 ‘涎’과 동일하므로 X음과 Y음의 표기 근원에 대해 

상술한 ‘涎’과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3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여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

다. Y음에서 全濁 邪母를 마찰음 ‘ㅅ’으로 표기한 것은 1字이며 그 외의 2字

는 又音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全濁 邪母의 표기에서 X음은 일

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Y음은 불규

칙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全濁 禪母(正齒 三等)

<표 5> 全濁 禪母(正齒 三等)  

<표 5>를 바탕으로 全韻玉篇 禪母에 해당되는 성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現音

反切 董同龢

忱 씸 심正침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ʑjem 침, 심

 슈正츄 市流  流開三平尤禪全濁 ʑju 미상

蜀 ·쑉 쇽正쵹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ʑjuok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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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 禪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開口 三等과 

合口 三等에 속하며, 모두 全濁字이다. 

<표 5-1> 禪母 X음과 Y음의 초성

<표 5-1>에서 ‘蜀’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

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의 초성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초성을 이

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忱’은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서는 X음과 Y음의 초성을 모두 이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는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
의 正音 Y의 초성이 서로 다르며 現音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어 기술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忱’은 全韻玉篇에서 ‘심正침’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氏任切인 어음 /ʑjem/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tʃʰ/ㆍ/ʃ/로 되고 仄聲字는 /ʃ/로 변한다. ‘忱’은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성모가 /tʃʰ/ㆍ/ʃ/로 변하여 全韻玉篇에서 X음

과 Y음의 초성이 각각 ‘ㅅ’과 ‘ㅊ’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忱’은 漢語

中古音 深攝 侵部에 속하는데 侵部의 운모는 隋唐 시대로부터 元代에 이르기

까지 /ḭəm/>/im/의 과정을 거친다.18) 이로 보아 全韻玉篇에서 X음과 Y음의 

중ㆍ종성이 모두 ‘’으로 표기된 것은 近代音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8) 王力(1985)에 따르면 侵部는 先秦ㆍ西漢ㆍ東漢ㆍ南北朝ㆍ隋唐까지 여전히 /ḭəm/으로 

표기되었으나 五代ㆍ宋ㆍ元에 이르러 /im/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力, 漢語語
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523쪽.

字例 X음 초성 Y음 초성 現音 字數

蜀 ㅅ ㅊ ㅊ 1

忱 ㅅ ㅊ ㅅ, ㅊ 1

 ㅅ ㅊ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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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全韻玉篇에서 ‘슈正츄’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市

流切인 어음 /ʑju/를 확인할 수 있다. ‘’는 平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과정

을 거쳐 성모가 /tʃʰ/ㆍ/ʃ/로 변한다. 그러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슈’와 Y음 

‘츄’는 모두 全濁 禪母의 어음 /ʑju/가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蜀’은 全韻玉篇에서 ‘쇽正쵹’으로 표기되었는데 漢語 中古音에서 禪母

市玉切인 어음 /ʑjuok/을 확인할 수 있다. ‘蜀’은 仄聲字이므로 濁音의 淸音化

를 거쳐 성모가 /ʃ/로 변하므로 全韻玉篇에서 X음 ‘쇽’은 이를 반영한 것으

로 판단된다. 全韻玉篇에서 Y음 ‘쵹’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蜀’

은 ‘蠋’의 諧聲字인데 ‘蠋’은 漢語 中古音에서 昌母 樞玉切인 어음 /ʨʰiok/을 

확인할 수 있어 全韻玉篇에서 Y음 ‘쵹’은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全韻玉篇에서 全濁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 표기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漢字는 모두 3字인데 이 중 X음은 모두 

全濁 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여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있

다. Y음은 모두 유기음 ‘ㅊ’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중 2字는 濁音의 淸音化

된 어음을 표기하고 1字는 諧聲字의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X음은 

全濁 禪母를 모두 마찰음 ‘ㅅ’으로 표기하고 Y음은 모두 유기음 ‘ㅊ’으로 표기

하고 있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결론

본고는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四聲七音의 齒音 濁音 성

모에 속하는 漢字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漢字의 X음과 Y음의 표기 근원에 대

해 분석하고 각각의 음운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全韻玉篇에서 ‘X正Y’에 해당하는 漢字가 現音의 초성에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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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現音의 초성이 奎章全韻의 規範音 X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正音 Y의 

초성을 모두 이어받은 漢字音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現音의 초성이 

奎章全韻의 規範音 X의 초성을 이어받은 것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全韻玉篇에서 ‘X正Y’에 해당하는 漢字의 성모 중 齒音 全濁에 속하

는 것은 從母ㆍ崇母ㆍ船母ㆍ邪母ㆍ禪母만 확인할 수 있었다. 

全濁 從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

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Y음은 대체로 中古音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從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이미 완

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濁 崇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中古音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모두 반영하여 초성 표기에서 무기음 ‘ㅈ’과 유기음 ‘ㅊ’으로 

표기하고 있다. X음이 中古音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崇母의 濁音의 淸音化

는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Y음은 대체로 마찰음 ‘ㅅ’으

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全濁 船母와 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표기하고 Y음은 又音, 聲符, 異

體字의 어음과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어 X음의 표기에 비해 규

칙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船母와 邪母의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

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

濁 船母와 邪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濁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正Y’의 표기에서 X음은 모두 마찰음 ‘ㅅ’으

로 표기되고 Y음은 모두 유기음 ‘ㅊ’으로 표기되어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

다. 全濁 禪母는 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거쳐 平聲字는 /tʃʰ/ㆍ/ʃ/로 되고 仄聲

字는 /ʃ/로 변하므로 X음에서 표기한 ‘ㅅ’과 Y음에서 표기한 ‘ㅊ’은 모두 全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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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母의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全濁 禪

母에 해당하는 3字 중 Y음에서 ‘ㅊ’으로 표기된 2字는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

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1字는 諧聲字의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全濁 禪母의 X음이 일률적으로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全濁 禪母의 濁音의 淸音

化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 중 全濁 성모에 해당하는 漢字의 표

기에서 崇母를 제외한 從母, 船母, 邪母, 禪母에 해당하는 漢字의 X음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고 있어 X음이 반영한 어음의 음운체계에서 

해당 성모가 濁音의 淸音化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全濁 崇母에 해

당하는 漢字의 X음은 濁音의 淸音化 전과 후의 어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全濁 崇母의 濁音의 淸音化는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음에서 崇母를 제외한 全濁 성모가 모두 濁音의 淸音化된 어음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규칙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全韻玉篇의 

X음에 반영된 奎章全韻의 規範音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X음은 濁音의 淸音化를 표기하는 규칙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Y음은 又音

ㆍ聲符ㆍ異體字ㆍ諧聲字ㆍ中古音을 표기하는 다양성을 보여 규칙적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Y음에 반영된 華東正韻通釋韻考의 正音은 奎章全韻 規
範音의 표기에 비해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華東正韻通釋韻考는 華音과 東音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全韻玉
篇에서 Y음 표기의 다양성은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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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dental consonant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Jeon-un 

okpyun 

- The consonants with full voiced sound -  

Li JiqiongㆍKim, Eun HeeㆍKim, Seo YeongㆍAn YingshiㆍLiu Tingting

This paper examined the pronunciations of X and Y in the Jeon Un-okpyeon "X 

Jeong Y"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middle and high notes of Korean, 

based on the four-sound and seven-tone. Due to the limitations of space This 

paper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marked as "X Jeong Y," only the Chinese 

characters belonging to the four-sound and seven-tone were examined.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readings of the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full-voiced sounds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indicated in the Jeon 

Un-okpyeon "X Jeong Y". All the X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jong-mo, seon-mo, sa-mo, and seon-mo reflect voicing, but sueng-mo is 

excluded from the notation. Thus,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devoicing of 

the latter consonants had already proceeded to completion in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text, a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e X notes and Y notes showed 

extensive diversity, with indications via polyphonic characters, phonetic notation, 

heterogeneous characters, harmonic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indicating 

a lack of systematicity.

Key Words： Jeongeum of Jeon-un okpyun, Jeongeum, Normative sound, Voiced sound, 

Clear tone

투 고 일：2022. 1. 10. / 심 사 일：2022. 1. 15.~ 2022. 2. 15. / 게재확정일：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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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全韻玉篇에서 ‘X正Y’에 해당하는 207字의 漢字表  

字例 東國正韻 全韻玉篇 中古音
普通話 現音

反切 董同龢

輠 /: 화正과 古火 果合一上果見全清 kuɑ kuo³ 과

 화正과 古禾 果合一平戈見全清 kuɑ kuo³ 과

騧 괭 괘正왜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kua¹ 왜, 괘, 와, 과

媧 괭 괘正왜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ua¹ 왜, 와, 과

猘 ·곙 계正졔 居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tʂʅ⁴ 제, 계

絯 正 侯楷 蟹開一平咍見全清 kAi kai¹ 해

蝸 괭, 광, 뢍 과正와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uo1 와

恝 갈正괄 居拜 蟹開二去怪見全清 kæt tɕiĄ⁴ 괄

躩 ·콱/꿍 곽正각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juɑk tɕye² 곽

洎 ·귕/·끵 긔正계 几利 止開三去至見全清 kjĕi tɕi⁴ 계

攰 ·귕 괴正기 居偽 止合三去寘見全清 *kiuɛ kuei³ 귀

晷 :귕 궤正귀 居洧 止合三上旨見全清  kjuĕi kuei³ 귀

摑 ·괵 괵正귁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kuo² 귁

蟈 ·괵/· 괵正귁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kuo² 귁

脘 관正완 古滿 山合一上緩見全清 kuɑn uan³ 완

鞻 /·궁 구正루 俱遇 遇合三去遇見全清  kio lou² 루(누) 

茁 ·/·/· 굴正줄 厥律 臻合三入質見全清 kiuet tʂuo² 줄

簆 후正구 苦候 流開一去候溪次清 kʰu kʰou⁴ 구

牼 · 正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əŋ¹ 경

矻 · 골正굴 苦骨 臻合一入沒溪次清 kʰuət kʰu² 골, 갈

敲 /· 교正고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tɕʰiau¹ 고, 교

帢 ·갑/·캅 겹正갑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tɕʰia² 갑, 겹

誙  正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əŋ¹ 경

枯 콩 고正구 苦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kʰu¹ 고

艗 · 역正익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i² 익

虐 · 약正학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jɑk nye² 학

鷁 · 역正익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i⁴ 익

瘧 · 약正학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jɑk nye² 학

耽 담 담正탐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tan¹ 탐

酖 ·띰/담 담正탑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tan¹ 탐, 짐

洮 / 도正됴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ʰɑu tʰau¹  도, 조

黈 : 두正듀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u tʰou³ 주

涒 톤正군 他昆 臻合一平魂透次清 tʰuən tʰuən¹ 군

鏜  탕正당 吐郎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tʰaŋ¹ 당

斢 두正듀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u tʰou³ 주

䵚 토正도 土皓 效開一上晧透次清 tʰɑu tao³ 도

遁 츈/:똔/·똔 둔正돈 徒損 臻合一上混定全濁 dʰuən tuən³ 둔, 준 

髑 ·똑 독正툑 徒谷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tu² 촉, 독

掉 :/· 됴正도 徒了 效開四上篠定全濁 dʰiɛu tiau³ 도

眈 담/:담 담正탐 徒含 咸開一平覃定全濁 dʰAm tan¹ 탐, 침

凸 · 뎔正텰 陀骨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tʰu² 철

摕 · 뎔正텰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ti⁴ 제, 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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愵 녁正닉 奴歷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ni⁴ 닉(익), 녁(역)

跈 :쪈 년正뎐 乃殄 山開四上銑泥次濁 niɛn nian³ 전, 년, 진, 천

幀 正졍 中莖 梗開二平耕知全清 ȶæŋ tʂəŋ¹ 정, 탱

䝤 ·/:/: 조正료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ȶau lau³ 료, 요

懫 ·딩 지正치 陟利 止開三去至知全清 ȶjei  tʂʅ⁴ 치

迍 듄 쥰正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ȶjuen tʂuən¹ 둔

窀 듄 쥰正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ȶjuen tʂuən¹ 둔

覘 텸/·텸 쳠正졈 丑廉 咸開三平鹽徹次清 ȶʰjæm tʂʰan¹ 점

僜 칭正등 丑升 曾開三平蒸徹次清 ȶʰjəŋ tʂʰəŋ¹ 등, 증

傺 ·톙 쳬正졔 丑例 蟹開三去祭徹次清 ȶʰjæi  tʂʰʅ⁴ 제

闖 ·팀 침正츰 丑禁 深開三去沁徹次清 ȶʰjem tʂʰən⁴ 틈, 츰

橙 ·,  正증 宅耕 梗開二平耕澄全濁 ȡʰæŋ tʂʰəŋ² 등

搦 ·놕/· 낙正냑 女角 江開二入覺娘次濁  nɔk  nuo⁴ 닉(익) 

諉 · 뇌正위 女恚 止合三去寘娘次濁 njue uei³ 위

粘 념/ 념正뎜 女廉 咸開三平鹽娘次濁 njæm tʂan¹,nian² 점

趁 :년/·틴 진, 년正뎐 尼展 山開三上獮娘次濁 njæn nian³ 진, 년(연) 

蹍 :뎐/뗜/:년 년正뎐 尼展 山開三上娘次濁 ȵiæn niæn³ 전

侖 론 론正륜 力迍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luən² 륜(윤)

荔 ·롕 리正례 力智 止開三去寘來次濁  lje li⁴ 려(여)

砢 캉/:랑 라正가 來可 果開一上哿來次濁  lɑ luo³ 라(나), 가

淚 류正뤼 力遂 止合三去至來次濁 ljuei lei⁴ 루(누), 려(여) 

醪  로正료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ɑu lau² 료(요)

崙 론正륜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luən² 륜(윤)

櫑 :룅 뤼正뢰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lei² 뢰(뇌) 

儡 :룅 뤼正뢰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lei² 뢰(뇌) 

崘 론 론正륜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luən² 륜(윤) 

北 ·븍/· 패正 博墨 曾開一入德幫全清 pək pei³ 북, 배

惼 :변 변正편 方典 山開四上銑幫全清 piɛn pian³ 편

堛 ·펵 벽正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ək pi⁴ 벽

愊 ·펵 벽正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ək pi⁴ 핍, 픽

痡 퐁 포正부 普胡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pʰu¹ 부, 보, 박

棚  正븡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ʰɐŋ pʰəŋ² 붕

腷 ·뼉 벽正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ək pi⁴ 픽

煏 ·뼉 벽正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ək pi⁴ 핍, 픽

 ·뼉 벽正픽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ək pi⁴ 핍, 픽

愎 ·뼉 벽正퍅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ək pi⁴ 퍅

溥 ·퐁 보正부 滂古 遇合一上姥滂次清 pʰuo pʰu³ 부

駹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² 방

盟 ·/ 명正 武兵 梗開三平庚明次濁 mjɐŋ məŋ² 맹

姆 ·/:몬 모正무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u mu³ 모, 무

哤 망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² 방

橅 몽 모正무 莫胡 遇合一平模明次濁 muo mo² 모, 무

尨 망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² 방, 봉

䥈 :망/:몽 모正무 莫補 遇合一上姥明次濁 muo mu³ 망

厖 망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aŋ² 방

偪 ·벽 벽正픽俗핍 方六 通合三入屋非全清 pjuk fu⁴ 핍, 복,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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蕝 ·/· 졔正쳬 子芮 蟹合三去祭精全清 tsjuæi tɕye² 절

鶄  졍正쳥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tɕiŋ¹ 청

晬 ·죙 쵀正 子對 蟹合一去隊精全清 tsuAi tsuei⁴ 수

蜻  졍正쳥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tɕiŋ¹ 청

樅 / 총正종 即容 通合三平鍾精全清 tsjuoŋ tsʰuŋ¹ 종

韉 젼正쳔 則前 山開四平先精全清 tsiɛn tɕian 천

濺 젼正쳔 作甸 山開四去霰精全清 tsiɛn tɕian 천, 찬

 젼 젼正쳔 將先 山開四平先精全清 tsɛn tɕiæn¹ 천

浹 ·졉 졉正협 子協 咸開四入帖精全清 tsiɛp tɕia¹ 협

鯽 ·젹/·쯕 젹正즉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jɛk tɕi⁴ 즉, 적

僭 ·졈/·/침 졈正 子念 咸開四去㮇精全清 tsiɛm tɕian⁴ 참

殲 졈 졈正셤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tɕian¹ 섬

漅 /: 쵸正소 子了 效開四上筱精全清 tsɛu tʂʰau² 소

熸 졈 졈正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tɕian¹ 잠

曾 / 층正증 作滕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tsəŋ¹ 증

僎 쥰/:쫜/·쫜 젼正션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ʰjuæn tʂuan⁴ 선, 준

渣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ʂa 사

 즹 츼正치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tsɿ¹ 치

穱 ·좍 착正작 側角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tʂuo¹ 작, 착

柤 :종/장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ʂa¹ 사, 조

詐 ·장 자正사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ʂa⁴ 사

棷 ·죙 최正 側鳩 流開三平尤莊全清 tʃju tsou¹ 추, 수

樝 장 차正사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ʂa¹ 사

彰    쟝正챵 諸良 宕開三平陽章全清 tɕjɑŋ tʂaŋ¹ 창

懥 ·딩 지正치 脂利 止開三去至章全清  tɕjei  tʂʅ⁴ 치

諄 쥰/·쥰 츈正슌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ɕjuen tʂuən¹ 순

讝 쳠正셤 之廉 咸開三平鹽章全清 tɕiæm *tʂĄn 섬

騭 ·딕/· 질正즐 之日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tʂʅ⁴ 즐

炤 ·쟉//· 죠正쇼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ɕjæu tʂau⁴ 소, 조

釗  죠正쇼 古堯 效開三平宵章全清 kiɛu tʂau¹ 쇠, 소

譫 쳠正셤 之廉 咸開三入盍章全清 tɕɑp tʂan¹ 섬

沁 ·침 침正심 七鴆 深開三去沁清次清 tsʰjem tɕʰin⁴ 심

焠 ·쵱 쵀正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淬 ·쵱 쵀正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줄

倅 ·/·쵱 쵀正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tsʰuei⁴ 쉬, 졸

泚 :/:촁 正 雌氏 止開三上紙清次清 tsʰje tsʰɿ³ 자, 체

瑽 총正종 七恭 通合三平鍾清次清 tsʰjuoŋ tsʰuŋ 종

扱 잡正삽 楚洽 咸開二入洽初次清 tʃʰɐp tʂʰa 급, 흡, 삽

鏟 :찬/·찬/:산 찬正산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tʂʰan³ 산, 잔

矗 ·튝 츅正쵹 初六 通合三入屋初次清 tʃʰjuk  tʂʰu⁴ 촉

剷 찬正산 楚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tʂʰĄn³ 산, 찬

瀋 :침 침正심 昌枕 深開三上寑昌次清 tɕʰjem ʂən³ 심

犨  츄正쥬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ɕʰju tʂʰou¹ 주

佔 텸/쳠 쳠正뎜 蚩占 咸開三平鹽昌次清 tɕʰiæm tian 점, 첨

浚 ·슌 슌正쥰 私閏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tɕyn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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ɕyn⁴

埈 ·슌 슌正쥰 私閏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tɕyn⁴ 준

隼 :슌 슌正쥰 思尹 臻合三上準心全清 sjuen suən³ 준

酥 송 소正수 素姑 遇合一平模心全清 suo su¹ 소, 수

稍 :/· 쇼正쵸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ʂau¹ 초, 소

雙 솽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ʂuaŋ¹ 쌍

 솽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suŋ³ 송, 쌍

率
·/·/·/·

/· 슐正솔 所律 止合三去至生全清 ʃjuet ʂuai⁴ 솔, 률, 수

蟀 · 슐正솔 所律 臻合三入質生全清 ʃjuet ʂuai⁴ 솔,

艭 솽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ʂuaŋ¹ 쌍

梀 正쇽 蘇谷 梗開二入麥生全清 ʃæk sɤ⁴ 속, 촉, 색

苫 쳠/셤/·셤 셤正졈 舒贍 咸開三去豔書全清 ɕjæm ʂan⁴ 점, 첨, 섬

橬 씸/쪔 쳠正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em tɕʰiæn 심

潛 쪔 쳠正 昨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tɕʰian² 잠

蠈 ·쯕 즉正적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ək tsei 적

嶒 /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tsʰəŋ² 증, 쟁

蕞 졔正쳬 才外 蟹合一去泰從全濁 dzʰuɑi tsuei 체, 최, 절, 촬

鄫 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tsəŋ¹ 증

賊 ·쯕 즉正적 昨代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Ai tsei² 적

痤 쫭 차正좌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ʰuɑ tsʰuo² 좌

漬 · 正지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ʰje tsɿ⁴ 지

崇 쓩 죵正슝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tʂʰuŋ² 숭

傖  正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ʰɐŋ tsʰaŋ¹ 창

漴 ·쫭/쓩 종正충 士絳 江開二去絳崇全濁  dʒʰɔŋ tʂuaŋ⁴ 충

牀 쌍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tʂʰuaŋ² 상

齟 :종/장 조正주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ʰjo tɕy³ 저, 차

楂 쌍 차正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tʂʰa² 사

床 쌍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tʂʰuaŋ² 상

譔 :쫜/·쫜/ 젼正션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ʰjuæn tʂuan⁴ 선, 찬

巢 /: 쵸正소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tʂʰau² 소

崈 종正슝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tʂʰuŋ 화, 숭

愁 :// 추正수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ʰju tʂʰou² 수, 추

槎 쌍/:쌍 차正사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tʂʰa² 차, 사

蜡 ·쳥 자正사 七慮 假開二去禡崇全濁  dʒʰa tɕʰy⁴ 사, 저, 랍(납)

朮 ·/· 슐正츌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ʂu² 출

騬  층正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jəŋ tʂʰəŋ² 승

秫 · 슐正츌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ʂu² 출

䪅 쇽正쵹 殊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ʑʰiok du² 촉, 독

蠋 ·쇽 쇽正쵹 樞玉 通合三入燭船全濁 dʑʰiok tʂu² 촉

 증正승 神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ieŋ tʂʰəŋ ² 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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兕 : 正시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sɿ⁴ 시

涎  션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ɕian² 연

㳄 션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ɕian² 연

忱 씸 심正침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ʑjem tʂʰən² 침, 심

 슈正츄 市流 流開三平尤禪全濁 ʑju tʂʰou²

蜀 ·쑉 쇽正쵹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ʑjuok ʂu³ 촉

烓 · 유正계 烏攜 蟹合四平齊影全清 ʔiuɛi  uei¹ 계, 유

斡 :관, · 관正간 烏括 山合一入末影全清 ʔuɑt uo 알, 간

薈 · 외正회 烏外 蟹合一去夳影全清 ʔuɑi xuei⁴ 회

壎 훤正훈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xjuɐn ɕyn 훈

塤 훤 훤正훈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xjuɐn ɕyn¹ 훈

矐 ·학 학正획 呵各 宕開一入鐸曉次清 xɑk  xuo² 학, 획, 확

濊 ·/·횡/· 외正회 呼會 蟹合一去泰曉次清 xuɑi xuei⁴ 예, 외, 회, 활

狘 · 헐正월 許月 山合三入月曉次清 xjuɐt ɕye² 월, 헐

㺌 함正혐 胡忝 咸開四上忝匣全濁 ɣiɛm ɕian 혐

瘣 회正외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Ai xuei 외

涸 ·/· 호正후 下各 宕開一入鐸匣全濁 ɣɑk xɤ² 후, 학

廆 : 회正외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Ai xuei⁴ 외, 괴, 회

狎 · 합正압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ɕia² 압, 합

莞 관/: 환正완 胡官 山合一平桓匣全濁 ɣuɑn kuan¹ 완, 관, 환

浣 : 환正완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ɑn  xuan³ 완, 관

皓 :/: 고正호 胡老 效開一上晧匣全濁  ɣɑu xau³ 호

踝 : 화正과 胡瓦 假合二上馬匣全濁 ɣua xuai³ 과

弈 ·역 역正혁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0jɛk i² 혁

霱 · 율正휼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0juet y² 휼, 율

鷸 · 율正휼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0juet y² 휼

遹 · 율正휼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0juet y² 휼

梬 : 잉正영 以整 梗開三上靜以次濁  0jɛŋ iŋ³ 영

䬑 ·/· 울正율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juəi uei⁴ 위, 울

嶸  횡正영 永兵 梗合三平庚云次濁 ɣjuɐŋ ʐuŋ² 영, 횡

彙 · 위正휘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juəi xuei⁴ 휘

蘤 황 뢰正위 韋委 止合三上紙云次濁 ɣjue ̆  xuɑ 위, 화

栘 잉/쏑 셰正테 弋支 止開三平支以次濁 0je i² 체, 이

鋋 쎤 션正연 以然 山開三平仙以次濁 0jæn tʂʰan² 연

阽 ·뎜/염 염正뎜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0jæm tian⁴ 점, 염

蜍 쎵/영 져正여 以諸 遇開三平魚以次濁 0jo y² 서, 여




